
에너지총회, 러시아 메이저 참가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와 세계에너지협의회는 10월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에 중국과 러

시아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5월6일 발표했다.

중국 국가에너지부는 최근 위원회에 장관급으로 구성한 정부 대표단과 에너지기업들이 총회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총회와 함께 진행하는 산업전시회에서 대규모 중국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장관,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외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총회에 파견하고, 국영 천연

가스기업 Gazprom, 송유관기업 Transneft 등 주요 에너지기업도 참여할 예정이다.

대구 세계에너지총회는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 주제로 10월13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된다.

대구에너지총회 조직위원장인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18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2013년 총회에 세계

각국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급변하는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

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6>


